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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3 . (1:7-22)

오늘의 포인트I.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를 통하여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1. .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타이밍이 마침 추수때가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2.

이 사건의 흐름속에 하나님의 섭리적 배경을 본다 .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자기 인생의3.

이해와 해석을 살펴본다.

본 론II.

나오미와 두 며느리간의 베들레헴 도상에서의 대화A.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종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첫 번째 대화1) (1:8-10):

먼저 감사와 축복을 하는 나오미: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 고정된 안식처를 찾도록 축복함:

세 과부가 함께 울면서 나누는 두 번째 대화2) (1:11-13)

자신에게는 당연한 귀환길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일생 일대의 선택: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희망 없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나오미

나오미와 룻의 심도 있는 대화3) (1:14-18)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진심과 그 진심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으로 인한 분명한 이유를 보자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나오미

오르바와 룻의 자발적 선택의 갈림길4)

오르바와 룻은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둘 다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 .

냉정한 현실 믿음의 계산법B. vs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고 해서 경우에 어긋난 행동이거나1)

비난받을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르바가 그동안 시어미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음을 나오미의 축복기도와 그들의2)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을 볼 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들을 선택했다3) .

룻의 삶속에 나타나는 긍휼이 여기는 삶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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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의 선택의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선택이였다: .

더욱 큰 헤세드의 삶의 정신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 보는 삶: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룻은 나오미가 필요없지만 나오미는 룻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였다.

룻의 삶속에 나타나는 희생의 삶5)

더욱 큰 헤세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룻의 선택:

나오미를 따라 오기로 할 때 앞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부담: .

이방여인으로서 낯선 타향 베들레헴 에서의 거주의 부담: ( ) .

그곳에서의 삶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

룻의 삶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정신과 본질적 내용6)

나오미와 룻의 세 번의 대화는 궁극적으로 이 신앙적 놀라운 고백을 끌어낸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 ...’(1:16)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간 이방 여인이 그 집안은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방인의 삶에 동화 되어 가는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룻은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룻의 진심이 충분히:

드러나게 한다 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볼 때 점층적으로 룻의 진정성과 강렬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룻은 자기의 결심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

으로 맹세함으로 나오미가 룻과 같이 가기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습

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 .

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 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

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1:16,17)

룻이 찾은 안식처7) !

안식처를 찾으라는 나오미의 말에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보이는 자기 동족을 떠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안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았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는 모습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등을: ,

생각나게 한다 룻도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을 떠나 여호와를 따라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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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 에서 마라 괴로움 로 바꿈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C. ( ) ( )

자신이 텅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자신의 상황묘사1)

나는 가득 찬 채로 이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

하셨습니다.......‘(1:21a)

나오미는 자신의 삶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룻의 존재가 있기에 채워져2)

있었다 다만 나오미는 스스로 룻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룻이라는 은혜가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나오미3)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1:20)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1:21)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나오미4) !

여호와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그러나 그를 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독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자초한 것을 반성과 후회와 회개함의 표현이다. .

적 용III.

은혜를 베풀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 보는 선택을 해 본적이 있는가1. ?

선택의 귀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하여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2. ?

나는 절망속에 비어 있다고 느끼는데 이미 하나님이 채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3. ?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방법을4.

어텋게 배울 것인가?


